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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인의 대표간식으로 떠오른 ‘펑좌(凤爪)’
베이징지사

중국인들의 입맛 사로잡은 매콤한 닭발

･  요즘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TV 시청 시 간식이나 가벼운 술안주로 펑좌

(凤爪)가 인기다. 단순한 간식 정도로 여겨지던 펑좌가 대중적 인기를 

얻게 된 배경에는 ‘유우식품(有友食品)’의 대량상품화 전략이 있다.

･  2000년대 초반, 유우식품(有友食品)은 파오지아오 펑좌(泡椒凤爪, 고추 

절임맛 닭발)를 개발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. 닭발을 주재료로, 

고추절임 양념을 가미한 이 제품은 기존 닭발 조리제품에서 볼 수 없던 

매콤한 맛으로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.

･  맛으로 먼저 승부수를 던진 유우식품은 이를 슈퍼마켓 등 유통점포용 

포장식품으로 개발해 매출상승의 전환점을 마련했다. 주로 오프라인 

중개상을 통한 위탁판매 형식으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

전체 매출의 95%에 해당한다.

펑좌시장을 평정한 유우식품

･  현재 펑좌는 중국에서 연 매출 5,400억 원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만큼 성장했다. 600개 이상의 닭발식품 제조사가 

경쟁하고 있지만, 유우식품의 아성을 깨지는 못하고 있다. 유우식품은 펑좌시장의 약 20% 점유율을 기록하고 

있다. 2017년 매출은 9억9천 위안(한화 약 1,700억 원)으로 전년 대비 19.65% 성장했다.

･  2017년 파오지아오 펑좌(고추절임맛 닭발)의 연 매출액은 유우식품 전체 영업수익의 8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

제품의 맛과 재료의 안전성 및 신선도라는 측면에서 탄탄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.

히트상품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야 성공

･  펑좌의 예에서 보듯,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요인은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확장할 수 있는 히트상품의 육성이다. 

작년 중국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한국산 매운맛 라면과 홍콩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산 

ODM 맥주와 같이, 한-중간 식문화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존 제품들과는 차별화가 확실한 신제품 개발이 

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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